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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-현대, 소액주주에게 잘 보여라!
소액주주모임, 양측에 공개질의서 발송 … 3월 주총에서 향력 주목

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들이 현대와 KCC(금강고려화학)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주주총회을 앞두고 

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. 

앞서 소액주주들은 양측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지지대상을 선정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

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.

온라인상으로 활동중인 <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(http://cafe.daum.net/lovehel)>은 1월29일 보도자료를 

통해 “현대 경 권 분쟁과 관련해 지지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각각 8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공개질의서를 현

대와 KCC에 전달했으며 2월4일까지 공개답변을 요구한 상태”라고 밝혔다.

공개질의서는 ▷주가 부양 조치 ▷경 비전 및 향후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▷3월 주총시 소액주주 사외이사 

선임요구 ▷지배구조 개선 및 주총 시 집단투표제, 전자․서면투표제 도입 의사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

다.

이와 함께 현대 측에는 2003년 사상 최대실적 달성에 따른 현금배당 요구 및 국민주 공모로 인한 소액주주 

피해 사과, 앞으로의 유상증자 재추진 계획 등을, KCC 측에는 처분명령 시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조치, 2003

년 11월7일 주식 하한가 매집으로 인한 시장왜곡 및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 사과 등을 각각 요청했다.

<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>은 1월 초 발족 당시 회원수 100명 가량으로 주식수 3만주(약 0.42%) 수준

이었으나 현재는 회원수가 200명 정도로 늘어났고 지분율은 1%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한 1월 말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운 위원 선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, 3월 주주총회 의결

권 행사에 더 많은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.

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소액주주 비중은 10%대로, 범 현대가와 함께 국민여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

음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들의 향배가 주목을 끌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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